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10. 30.(일) 09:00 배포 일시 2022. 10. 28.(금) 14:30

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 장 박주연 (042-481-5265)

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인규 (042-481-3596)

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 장 최철승 (042-481-5331)

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정민 (042-481-5338)

상표·디자인 선진 5개청 출범 1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

- 한국,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회의 국내개최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

개최된 상표·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* 연례회의에서 5개청이 상표·

디자인분야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.

* ’12년 선진 5개청(한국·미국·유럽·일본·중국) 상표·디자인 협의체를 발족,
’15년 상표분야(TM5)와 디자인분야(ID5) 체제로 분리

□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ㅇ 상표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5개청이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

중소기업 성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음을 밝히며,

- ➊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한 상표 시스템 

구축 ➋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5개청 간 제도의 조화 ➌사용자와의 

지속적인 협력을 결의하였다.

ㅇ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신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으로 디자인 

제도 사용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,

- ➊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대응력 강화 ➋사용자를 

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➌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한 디자인분야 

협의체(ID5) 협력성과 활용도 제고를 결의하였다.



- 또한, 지난 5월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, 세계지식재산기구

(WIPO)가 참관한 가운데 5개청 제도와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

간 상호 이용성을 원활히 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하였다.

□ 한편,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,

’13년, ’18년 이후 세 번째 상표·디자인분야 5개청협의체(TM5/ID5)

실무·중간·연례회의를 개최(‘23)할 예정이다.

□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올해는 상표·디자인 협의체 

발족 10년째 되는 해로, 그간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상표·디자인 

제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”면서,

ㅇ “특허청은 내년도 회의 의장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상표·

디자인 규범의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